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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낮아지다보니이윤은훨씬높아졌다. 게다가수자원기술주

식회사가갖고있던다목적댐발전시설과광역상수도시설에대

한점검정비노하우는고스란히살아있다. 또한상하수도시설

에관련된기술진단및안전진단에있어서는국내의어느업체

와도비견할수없을정도로독보적인기술력을갖고있기때문

에민영화는오히려회사의체질을개선하는데좋은계기가될

수있었다.

하지만아무리좋은기술과뛰어난노하우를가지고있다고해

도알아주는사람이없다면아무소용이없는법. 때문에아직

도수자원공사의일부인것으로생각하고있는민간업체와지

자체를상대로한적지않은홍보활동을펼쳤다. 

자체신기술을개발할때마다관계자들을초청해기술발표회를

갖는가하면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무료진단서비스를시행

한것. 그반응은폭발적이었다. 특히무료진단서비스의경우

신청이폭주해담당자들은한동안업무에서빠져나올수없을

만큼바빴다고한다. 하지만그덕분에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인지도가많이올라가서이제는더이상수자원공사와같은뿌

리를두고있는공기업이라는오해를받지않는다.

기술이힘이다

홍보에반드시뒤따라야할것이바로기술과실력. 그렇지않

으면홍보는고스란히거짓말이되어버리고만다. 

“댐의한부분에서문제가발생하면저희는그와관련된모든

것을해결할수있습니다. 만약발전기와연계된부분이고장났

다면발전기업체뿐만아니라그와연관된모든업체가다동원

돼야하지만저희는그런번거로움없이한번에모든문제를해

결할수있습니다. 종합솔루션을제공하고있는셈이지요.”

이와같은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장점은첫째, 하이테크와기

능을연결할수있는필수요원인전문기술인력과기능인력을

골고루보유하고있는것이며, 둘째는첨단장비확보와 R&D

투자를통한지속적인기술개발에있다. 셋째는돌발사고발생

시전국적조직망을통하여이러한기술을현장으로긴급지원

함으로써신속하게복구할수있는지원체계를항시유지하고

있다는것이다.

따라서경험과기술력, 그리고기동성을한번에발휘하여종합

적인시너지효과를가져올수있어수자원시설물의점검정비

및유지보수에관한한그어느업체보다기술적우위에서있다

고볼수있다. 민영화이후이렇게괄목할만한성장을이어가

고있는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고있는

것은 청정에너지 사업과 각 지자체 수자원 시설물에 대한

Utility Service 사업. 

이중소수력발전사업은이미국책사업으로지정되었으며, 청

정에너지를생산·공급함으로써대국민서비스에대한공익성

이높아여러지자체에서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어그전망이

밝다고볼수있다. 

또한수자원시설Utility Service는점검, 진단, 보수, 유지관리

를One-step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안정적물공급을위한기

본이라할수있다. 따라서각지자체및주요수용가에서는이

미그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이를기회로점진적으로국내

시장에진입하고있는세계적인물관리기업과경쟁하여야한

다는사명감을가지고물관리Total Solution과관련사업의경

쟁력확보를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다.

지난여름, 전국의수해현장을누비며그어느곳보다활발한

수해복구 작업을 펼쳤다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비록 이제는

사기업이지만물과관련된모든것은공공재라는생각을갖고

있는그들이성장을거듭하길바란다. 그들의성장이곧우리나

라의수자원관련기술의성장을뜻하는것일테니말이다.

민영화, 새로운도전의이름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전신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의 주요 업

무는 댐·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의 점검정비와 유지보수였

다. 수자원공사의주요사업을보완하는역할이었던것. 당시에

도독보적일정도로풍부한경험과뛰어난기술력을갖춘인력

덕분에공기업이라는단어와함께연상되는‘방만한경영’과는

거리가멀었다. 즉,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민영화는부실공기

업정리가아닌정부의민영화방침에따른것이었다.

민영화이후경쟁력이약화돼많은어려움을겪던다른공기업

과달리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오히려더큰시장을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론이전의큰고객인수자원공사로부터의안정적

인수주는기대할수없게됐지만, 반대로전국의지자체와타

공사들이모두잠재적인고객이된셈이었다. 

“아직수자원공사에의의존도가높은편입니다. 민영화이후시

간이그리오래지나지않았기때문이지요. 하지만고객다변화

를통한기반다지기가곧이루어질것입니다.”

사업개발처의한형신팀장은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미래가긍

정적이라고자신했다. 실제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민영화직후

전체인원중30%를감원했지만현재는오히려민영화이전보

다구성원의숫자가많아졌다. 뿐만 아니라감원이후새롭게

받아들인인재들로인해회사에는할수있다는젊은패기로가

득찼는가하면새로운기술을받아들이는속도또한빨라졌다

는게한형신팀장의설명. 

달라진것은비단인원구성뿐만이아니었다. 일인당생산원가

“상하수도관련신기술및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협회기업회원의기업탐방신청을받습니다”

■신청문의 : 기획처홍보팀신재택 (직통전화 :02-3156-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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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한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수자원기술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듣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수자원기술공단에서 민영기업인 수자원기술주식

회사로 옷을 갈아입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인식들이이제는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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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련된기술진단및안전진단에있어서는국내의어느업체

와도비견할수없을정도로독보적인기술력을갖고있기때문

에민영화는오히려회사의체질을개선하는데좋은계기가될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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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것은비단인원구성뿐만이아니었다. 일인당생산원가

“상하수도관련신기술및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협회기업회원의기업탐방신청을받습니다”

■신청문의 : 기획처홍보팀신재택 (직통전화 :02-3156-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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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한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수자원기술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듣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수자원기술공단에서 민영기업인 수자원기술주식

회사로 옷을 갈아입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인식들이이제는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